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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을 통합한 교육을 적용한 후의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의 차이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실습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G시 소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며,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을 통합한 교육을 적용한 후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가 교육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을 통합한 교육은 임상수행능력 향상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 성향,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어 교외 임상실습 전 임상상황에 맞는 다양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fter applying education integrated educational virtual reality simulation to 

training and outside school clinical practice to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provide them as basic data 

for effective practical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8 to July 3, 2020, and enrolled in the 

3rd year of university in G city, and 30 subjects who did not receive virtual reality simulation training or 

outside school clinical training at all.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ult 

of pretest and posttest to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results of the study, education integrating virtual 

reality simulation training and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to improve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mproves critical thinking, and self-efficacy, so it is thought that various virtual reality simulation training 

must be suitable for clinical situations before practic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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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대학의 학생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

나 실습교육의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어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1]. 간호학의 교외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

사로서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함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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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지만 실습기관의 부족과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교육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1]. 특히 대부분의 학교들은 코로나 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간호학 실습교육 운영에 있어 교외 

임상실습 교육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실습인 교내실습

으로 실습교육을 대체하며 실습교육의 변화가 일어나며 

양질의 실습교육의 운영을 강조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환자와의 직접적

인 접촉이나 술기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환자와 학생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2]. 이

를 보완하는 교육방법인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은 재현

된 임상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며 임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교육 커

리큘럼의 일부로 성장하고 있다[3,4]. 한국간호교육평가

원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임상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화 하여 학생이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 또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상황

해결을 위한 간호수행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한 디브리핑

을 통해 임상지식과 간호술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실습’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간호교

육인증 평가 시 시뮬레이션 교육을 일부 실습교육으로 

허용하고 있어 많은 학교의 간호학과에서는 고 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고 있

다[5].

시뮬레이션 교육과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고육의 차

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교내 

실습실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화형 비디오 또는 마네

킹과 같은 장치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를 

통합함으로써 실제 임상 환경을 경험하는 활동으로써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다. 시뮬레이션 교

육은 1회 시행 시 많은 학생의 수용이 불가능하고 반복

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인력 및 시간 낭비가 크

며, 시뮬레이션 설비를 위한 실습실 공간을 생성하고 운

영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면에서 제한적인 부분

이 있다[6-8]. 또한 고가의 장비로 인해 학생들이 장비

를 다루는데 있어서 위축감과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하

며, 그룹 활동으로 진행되므로 창의성과 협동심에 있어

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9]. 반면, 가상 현실 시뮬레

이션은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말하며, 여러 사

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임상환경에

서 가상의 대상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화면에 

묘사된 현실의 재현이다.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은 비용 

효과 면에서 시뮬레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보다 유

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완 및 대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10-15]. 또한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장소의 

제약이 없이 시뮬레이션에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

으며 동시에 많은 수의 학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6]. 따라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은 반복적인 학

습을 통해 제한된 시뮬레이션 교육시간을 보완하고 학

습 성과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17-22]. 

선행연구를 보면 시뮬레이션 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만족도는 높으며, 학습 및 동기 부여, 사실주의, 협력, 비

판적 사고, 임상수행능력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그 효과

가 확인되고 있으나[24-27],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가상 현실을 활용한 간호

교육 중재의 효과 변수로 지식,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

으므로[23],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연구

에서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하여 효과가 있었던 변

수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가상 현실 시뮬레이

션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이므로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

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28], 

전문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책임과 간호수행에 필수적

인 요소인 비판적 사고는 간호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기에[29]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교외 임상실

습의 통합교육을 통한 비판적 사고 성향의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시

뮬레이션과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습 교육은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의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과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 

차이를 확인한 연구[8,30]로 국한되어 가상 현실 시뮬레

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을 시행한 통합교육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외 임상실습 및 가상 현실 시뮬레

이션의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 현실 시

뮬레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을 통합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 성향

의 차이를 확인하여 교외 임상실습 및 교내 임상실습 교육

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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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교

외 임상실습을 통합한 교육 전·후의 자기효능감, 임상수

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1) 간호대학생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교외 임상실

습을 통합한 교육 전·후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한다. 

2) 간호대학생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교외 임상실

습을 통합한 교육 전·후의 임상수행능력을 확인한다. 

3) 간호대학생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교외 임상실

습을 통합한 교육 전·후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확인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급성 천식환자와 

급성 심근경색 환자 간호에 대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과 교외 임상실습을 통합한 교육을 적용한 후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3학년이며,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

의 경험이 없는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후 

응답을 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최종 30명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8, 검정

력 .95로 계산한 결과 Paired t-test의 표본 수는 23명

으로 산출되어,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 전공 만족도, 대학생

활 만족도,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31]이 개발한 일반적 상황

에서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Jung[32]이 수정·보완한 

17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

한다’, ‘나는 매사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5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등[33]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Park[1]이 수정·보완한 15문항을 측정도구

로 사용하였다. ‘의미 있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문

제 확인과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값은 .94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3이었다.

2.3.4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사고 성향은 Yoon[29]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7개의 하위영역으로 지적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총 27문항을 측정도구

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값은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1이었다.

2.3.4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해 래어달(Laerdal 

Medical and Wolters Kluwer)에서 제공하는 내·외과 

시나리오 중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급성 천식환자와 급

성 심근경색증 환자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

여 수집된 자료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

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 한 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

였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어떠

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료는 순수 연구목

적으로만 사용하며, 모든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

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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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1) 실험군의 사전조사

사전조사로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

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처치 적용

교외 임상실습 교육 전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간 시행하였고, 가상 현실 시

뮬레이션 교육이 끝나고 바로 다음 1주 동안 교외 임상

실습 교육으로 총 2주간 실습이 이루어졌다.

  

가.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중 응급상황과 관련

된 급성 천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시나리오로 선

정하였다. 급성 천식 환자의 시나리오 상황은 Jennifer 

Hoffman(만33세/여성)으로 천식 과거력이 있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여러 차례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최근 다

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으

나 간단한 단어 외엔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이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시나리오 상황은 Carl 

Shapiro(만 54세/남성)으로 흉부 통증, 발한 및 호흡곤

란을 호소하며 12시 30분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아스피린과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 후 흉통은 완화되었

으며 생리식염수를 정맥을 통해 5mL/시간으로 주입하

였다. SP02는 97%로 4L/분으로 산소를 공급받고 있다. 

12-lead ECG 측정 결과 ST 분절 상승을 보여줬으며, 

니트로글리세린 재 투여 후 통증정도가 10점 만점 중 0

점으로 평가되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 모두 Suggested reading, 

Pre-simulation quiz, vSim, Post-simulation quiz, 

Documentation assignments, Guide reflection 

questions 순으로 진행되었다. Suggested reading에

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 및 학습해야 할 자료(간

호, 약물, 술기)가 제시되어 있고,  Pre-simulation 

quiz는 시나리오와 관련된 지식에 대해 평가 후 바로 피

드백과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vSim은 가상공간에서 

대상자에게 간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생은 간호사

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가상 병실로 들어간 후 대상

자에게 다양한 간호를 제공하며 시행한 간호중재와 의

사소통 및 결과들이 기록되어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제

공받고 점검할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과정을 마친 후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

갈 수 있으며, Post-simulation quiz는 vSim에서 간호

를 제공 한 후에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였다. 사전 퀴즈

와는 달리 평가를 모두 마친 후에 정답, 이론적 근거, 참

고자료 등의 피드백이 제공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Documentation assignments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수행한 후에 관련된 과제물을 제시하고, Guide 

reflection question은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에 학습을 

강화하고 수행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의 마지

막 단계이자 디브리핑 과정으로써 자기성찰을 할 수 있

는 질문을 제공하였다. 

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운영 

응급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교외 임상실습 전에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1주간 운영하였다. 가상 현실 시

뮬레이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1시간 정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동영상 자료를 배부하였다. 학습자

를 위한 클래스 코드를 부여한 후 클래스에 들어오도록 

한 후 학습이 잘 이뤄지는지 각 학생들의 단계별 진행 상

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등의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1일차에는 vSim에 접속한 후 급성 천식환자의 사전

지식과 Pre-simulation Quiz를 학습하고 오답 및 중요

내용을 요약하고, vSim 시나리오의 대상자 정보(전자 

차트에 나와 있는 환자의 주 호소, 주요 정보 등)를 요약

하도록 하였다. vSim 시나리오 학습을 반복해서 시행한 

후 점수의 향상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캡처하여 삽입하

도록 하였고, 결과를 영어와 한글로 번역해서 모두 기록

하도록 하였다. 2일차에는 vSim 급성 천식환자 시나리

오 학습을 반복하여 시도함으로써 점수가 90% 이상 도

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Post-simulation Quiz를 학습하고 오답 및 중요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였고, Quiz는 100점이 나올 때까

지, vSim 점수는 90% 이상 도달하여 결과물을 제출하

도록 하고 그 외 학습한 내용이나 느낀 점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3-4일차에는 급성 심근경색환자를 대상으로 위 

과정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5일차에는 가상 현

실 시뮬레이션 대상자를 선정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발표하도록 하고 개인별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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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외 임상실습 교육 

교외 임상실습 교육은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1주간 실시한 후 C 대학병원 응급실과 응급병동, G 종

합병원 응급실에서 1주 동안 이루어졌다. 

(3) 실험군의 사후조사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교외 임상실습 교육이 종료

된 직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와 동일

한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을 평가

하는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비

판적 사고 성향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

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9명(96.7%), 나이는 20-29세

가 24명(80%)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19명(63.3%)

이무교로 가장 많았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15명(50%)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도 만족하

는 경우가 16명(53.3%)을 차지하여, 과반 수 이상이 전

공과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직전 학기까지 평균 학점은 3.0-3.4가 13명(43.3%)

으로 가장 많았다.

3.2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교육 전 

3.61±0.57점, 교육 후 3.92±0.56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상승하였고(t=-2.21, p=.035), 임상수행능력은 

교육 전 3.44±0.50점, 교육 후 3.91±0.49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3.54, p=.001). 비판적 

사고 성향은 교육 전 3.58±0.39점, 교육 후 3.82±0.35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2.87, 

p=.008). 하부영역 중 지적 호기심,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에서 교육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 

Characteristic Categories M±SD or n(%)

Gender
Male 1(3.3)

Female 29(96.7)

Age(yr)

25.67±6.46

20-29 24(80)

30-39 4(13.3)

≥40 2(6.7)

Religion
Yes 11(36.7)

No 19(63.3)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15(50)

Usually 13(43.3)

Dissatisfaction 2(6.7)

Satisfaction in 

Campus Life

Satisfaction 16(53.3)

Usually 14(46.7)

Last semester 

grade 

4.0-4.5 3(10)

3.5-3.9 6(20)

3.0-3.4 13(43.3)

〈 3.0 8(26.7)

Table 2.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for the Virtual Reality Simulation training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N=30)

Variables Categori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efficacy 3.61±0.57 3.92±0.56 -0.32±0.79 -2.21 .035*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3.44±0.50 3.91±0.49 -0.48±0.75 -3.54 .001*

CTD1)

Intellectual curiosity 3.59±0.51 3.89±0.51 -0.30±0.69 -2.37 .024*

Prudence 3.32±0.48 3.41±0.51 -0.09±0.67 -0.75 .463

Self-confidence 3.59±0.46 3.84±0.56 -0.25±0.73 -1.88 .070

Systematicity 3.37±0.51 3.59±0.66 -0.22±0.85 -1.43 .163

Intellectual fairness 3.83±0.58 4.17±0.37 -0.34±0.61 -3.07 .005*

Healthy skepticism 3.55±0.53 3.81±0.46 -0.26±0.68 -2.07 .048*

Objectivity 3.78±0.59 3.98±0.36 -0.20±0.66 -1.66 .107

Total 3.58±0.39 3.82±0.35 -0.24±0.46 -2.87 .008*

*p<.05, **p<.01, ***p<.001
1)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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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교외 임상실습 전의 간호대학생에게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하여 전과 후의 자기효능

감,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을 비교하여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

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단일

군 사전·사후 유사실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같은 변수를 적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초점으로 논의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가상 현실 시뮬레이

션의 교육 전 3.61점, 교육 후 3.92점으로 유의하게 상

승하여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자기효능감을 향

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

능감을 비교한 연구[34]에서는 대조군의 자기효능감 점

수가 100점 만점에 78.6점,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은 86점으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이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웹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교육 전 점수는 3.36점, 교육 후 점수는 3.66점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35],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또한 가상 현실을 활용한 간호

교육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상 현

실 시뮬레이션 교육이 자기효능감에서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이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23].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녹화된 비디오를 통

해 디브리핑을 받은 군이 구두 디브리핑을 받은 군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36] 토

대로 구두보다는 비디오와 같은 시각매체를 사용한 시

뮬레이션 교육이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

용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공간에서 학생이 

간호사로서 대상자를 간호할 수 있으며, 간호를 제공한 

후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자기효능감

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Padilha 등[22]과 Kim

과 Choi[30]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가

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자기효능감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후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

하여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수행능력은 가상 현실 시뮬레

이션의 교육 전 3.44점, 교육 후 3.91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임상수행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교외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임상과 유사한 가상의 상황에 노출되어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mith와 

Hamilton[37]의 연구에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

용한 실험군에서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94.92점으로 대

조군의 92.77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Kim과 

Choi[30]의 연구에서도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

한 실험군이 87.76점으로 대조군의 75.94점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38]의 연구에

서도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기 전 임상수행능

력 점수는 152.27점에서 교육 후 169.19점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성인간호학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

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알

아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가상 현실 시

뮬레이션 교육 전 3.58점, 교육 후 3.82점으로 유의하

게 상승하여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하부영역 중 지적 

호기심,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에서 교육 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은 현실감 있게 구현된 시나리오

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사정하고 진단, 중재, 평가

를 내리는 경험과 디브리핑의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 

성향의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38]의 연구에서도 가상 현실 시뮬

레이션의 교육 전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는 98.58점, 

교육 후 102.4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한 비판적 사고 성향의 변화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선행연구들[39,40]도 있기에, 단

기간의 교육을 통해 변화하기 어려운 변수의 경우에는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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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41].

본 연구에서는 영어로 구성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이 적용되었기에 간호대학생의 영어 능력 정도에 

따라 상황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추후 연구에는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어

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과목별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야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급

성 천식 환자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간호에 대한 가

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교외 임상실습을 통합한 교육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 성

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

전·사후 유사실험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교외 임상실습을 통합한 교육

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

고 성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첫 교외 임상실습에 대한 막연한 두

려움을 갖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과 급성 천식 환자에 

대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함으로써 사전 지식 

및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고 응급실 교외 임상실습에 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 지역의 3학년 간호대학생에게 

두 가지 질환에 국한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

였으며, 1회성 사후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 지역의 1개 대학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

로 하였기에 추후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질환 및 시나리오를 통한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

하여 효과를 입증할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단일군이 

아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가상 현실 시뮬레이

션의 효과를 입증할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교외 임상

실습 교육만 적용한 대상자와 교외 임상실습과 시뮬레

이션 교육을 통합하여 적용한 대상자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가상 현실 시

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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